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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신장외상 의심소견에 의한
무증상성 미세 뇨의 령탕 가감 투여 경과 :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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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a clinical case of asymptomatic microhematuria due to suspicion of kidney

trauma following a motor vehicle accident.

Methods: A 19-year-old male was hospitalized with the chief complaint of back pain after a motor vehicle accident. He
showed an elevated urine red blood cell (RBC) level in the laboratory test, although no specific traumatic lesions were present
on the body. He was assessed to have asymptomatic microhematuria, and Zhu Ling Tang (polyporus decoction) was given to
him to be taken three times daily.

Results: After the treatment, the level of urine red blood cells returned to normal range. Adverse events were not observed.

Conclusions: Zhu Ling Tang caused a short-term improvement in the urinalysis levels of a patient with asymptomatic
hematuria. However, further studies are needed, as this study is only a single-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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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증상성 미세 뇨(asymptomatic microhematuria,

이하 AMH)는 건강검진 시에 매우 흔하게 발견되

는 증상이다. AMH는 다양한 병리와 련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의 감별진단 진료를 한 별도

의 진료지침이 발간될 정도이다1. 방 암 고 험

환자를 상으로 수행한 한 선행연구에서는 60%

이상의 뇨가 제 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2. 이처럼 다수의 AMH는 육안상 소

견 별도의 원인 병리가 잘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상에서 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해외 지침에서는 AMH 소견이 일단 확인된

경우 악성 소견이 아님을 확인하기 까지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환자의 병력청취 평가에 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1.

한편, AMH의 진찰 치료 시 거의 고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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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원인으로 신장외상(renal trauma)의 가능성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신장외상은 체 외상

발생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신장외상

에 한 일차 원인 가장 요한 것은 교통사

고(63%)라는 보고도 있다3,4. 이 같은 선행연구들

에 따르면, 한의의료기 에 내원하는 교통사고 환

자의 병력 한 AMH의 발병을 가능 하는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한약 등 재가 기타 비뇨기계

질환에 의한 뇨에 유효하다는 임상연구는 소수

증례 수 에서 보고가 있으나, 외상병력과 련지

을 수 있는 AMH에 한 한의계에서의 근은 그

다지 많지 않은 형편이다5. 자들은 상기와 같은

인지 하에 외상병력 외 별도의 험요인이 없는

교통사고 환자의 뚜렷한 AMH 소견에 하여 한

약 령탕을 투약하여 경과를 찰하 으므로 그

증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Ⅱ. 증례보고

1. 연구 상 방법

본 증례보고는 2019년 2월 ⃝⃝한방병원에 입원

한 환자를 상으로 수행하 다. 환자의 신 상태

를 평가하기 하여 말 액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 고, AMH에 한 처치로는 다른 재 없

이 조제한약만을 투약하 다. 환자는 실험실검사

상 AMH 소견 외에는 별도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증상의 증도를 평가하기 한 별도의 평가변수

는 활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방병원 기

생명윤리 원회(IRB)에서 심의면제(CYIRB 2019-

05-001) 승인을 받았다.

2. 증례보고(Table 1)

본 환자는 19세의 남자환자로 2019년 2월 19일

차량 조수석 착석 우회 직진 타 차량과 좌측

면 충돌 교통사고로 타 병원 상검사 상 특이 소

견 없음을 확인하고 요배통, 사고시 충돌로 인한

흉부 통증 등 증상에 한 진료를 하여 ⃝⃝한

방병원에 입원하 다. 환자의 과거력, 약물력, 사회

력 가족력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음주나 흡

연은 하지 않았다. 환자의 입원 시 활력징후는

압 100/70 mmHg, 맥박수 86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 ℃으로 정상범주 다. 2019년 2월 19일 입원

당시 시행한 말 액검사에서 WBC 109,000 /mm3

(seg 81.4%), AST/ALT 56/50 U/L, 소변검사에서

RBC 50-60 /HPF이 확인되어 계통 문진(review

of system)을 시행하 으나 식욕, 소화, ⋅소변,

수면 등과 련한 특이 인 소견은 없었다. 환자에

게 실험실검사 상 일부 수치의 상승이 있음을 설

명하고 이와 련한 한약 투약에 한 동의를 득

하여 2019년 2월 21일부터 령탕 가감(복령 8 g,

령 8 g, 아교주 8 g, 석고 8 g, 택사 4 g)을 1일 3회

투약하 다. 환자의 주소증인 요배통, 흉부 통증의

치료를 해서 0.25×30 mm stainless steel(동방침

구제작소 일회용 호침)을 사용하여 1일 2회 15분

동안 BL42, BL43(능형근), BL13, BL23(척추기립

근), BL23, BL24(요방형근) 등에 치료를 시행하

으며 동일 부 에 약침, 부항, 뜸 한방물리요법

을 시행하 다. 한약 투약 기간 동안 약물 복용과

련한 환자의 순응도 하나 이상사례(adverse event)

등은 없었다. 투약 6일째인 2019년 2월 26일, 말

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추 평가에서 기존

에 상승을 보 던 일부 항목들이 정상 범주로 확

인되어 AMH에 한 한약 투약을 종료하 다.

Parameter
February
19, 2019

February
26, 2019

Hematology
WBC

109,000 /mm3

(seg 81.4%)
4,600 /mm3

(seg 70.7%)

AST/ALT 56/50 U/L 13/16 U/L

Urinalysis

P.H 8 6.5

Protein +/- -

Blood 3+ -

RBC 50-60 /HPF 0-1 /HPF

WBC 0-1 /HPF 0-1 /HPF

Table 1. Biochemical Data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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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 찰

본 증례는 기타 원인을 배제한 건강한 환자에게

서 교통사고 외상 이후에 AMH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라는 에서 보고의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 추가 인 재 없이 비뇨기

계 증상에 주로 활용되어온 한약처방인 령탕의

투약를 통하여 AMH 련 실험실검사 소견의 개

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진단과 련한 해외 지침에서는 일반 으로 고

배율시야(high power field, 이하 HPF)에서 3개 이

상의 구(red blood cell, 이하 RBC)가 발견되

고, 비뇨생식기 증상(genitourologic symptoms)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를 AMH로 진단한다. 본 증례

에서는 요 RBC가 50 /HPF를 과하는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높은 단계의 뇨(high-grade

hematuria)에 해당하며 극 인 진료가 권고된다6.

이에 따라 자들은 실험실검사 상 확인된 AMH

소견의 추 검사 일정을 환자에 설명하고 증상에

따른 약물처치를 시행하 다.

AMH는 과도한 운동, 외상, 감염, 약물, 종양, 결

석, 사구체 신염, 액응고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원

인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

이상의 연령, 흡연력, 신장⋅비뇨기계 과거력, 화학

물질에의 잦은 노출 등은 악성소견과 련된 험

인자로 꼽힌다7.

뇨의 원인을 확인하기 해서는 가장 먼 과

거력, 약물력 사회력에 한 면 한 검토가 필

요한데, 본 증례의 환자는 연령의 건강한 남성으

로 특별한 과거력이나 약물력 사회력상 음주,

흡연, 과로 등의 험요인이 찰되지 않았다.

이외에 신장과 련된 악성요인으로 헤노흐-쉔라

인 자반증(Henoch-Schönlein purpura)과 같은 신

장 내부의 염(vasculitis), 사구체 질환, 세뇨

간질성 질환(tubulointerstitial disease), 신장 종괴

(masses) 등 질환은 가장 먼 감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질환들은 발열 등 생체징후(vital

sign)의 변동을 부분 동반하며 종종 육안 뇨

(gross hematuria) 배뇨산통이나 기타 구체 인

신체증상을 수반하게 된다. 본 증례의 경우 입원

시 요 RBC WBC 동반 상승이 찰되

었으나 병력 청취에서 생체징후의 이상 기타

육안상 요이상 등이 찰되지 않았으므로 상

기의 요인은 즉시 배제할 수 있었다.

신장의 이상과 련된 요인으로도 뇨가

발생할 수 있다. 동맥과 창자간막동맥 사이에

좌측 신장정맥이 압박되어 간헐 인 육안 뇨를

일으키는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은

뇨를 일으키는 표 인 질환이며, 이외에도 동

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이나 신동맥

의 , 색 , 동맥류, 악성 고 압 등이 뇨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신장의

요인으로 인한 뇨에 동반하여 흔히 나타나는

기립성 단백뇨(orthostatic proteinuria)나 구리

통증(flank pain), 정계정맥류(varicocele) 등의 특

징 증상이 없었으므로 해당 원인 한 배제하 다8.

한편, 요로계(urinary tract)의 문제는 뇨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므로 역시 감별이 필요하다. 요

(ureter), 방 , 립선, 요도의 감염이나 종양은

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요로결석(urolithiasis)도

기계 원인이 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치골 상부

나 복부의 통증, 배뇨 곤란(dysuria) 등의 별도 증

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생체징후의 이상이 없었으

며, 소변검사에서 특정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으

므로 요로계의 감염이나 결석으로 인한 뇨의 발

생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단하 다9.

마지막으로 환자는 교통사고 이후 요 RBC와

WBC의 동반 상승을 보 으므로 외상으로 인

한 손상이 없었는지 세 한 확인이 필요하 다. 강

도 높은 외상력과 련된 경우에는 골반부의 골

손상이 발생하면서 하부 요로생식계의 손상에 의

한 뇨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10. 환자

는 입원 당시 시행한 X-ray에서 골 손상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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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고, 외부 생식기의 별도 손상이 없다고

진술하 으나, 교통사고시의 가속-감속 충격으로

인한 하부 척추 양측 등 통증은 뚜렷하게 호소

하 다. 복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에 의

한 신장외상의 병태생리가 완벽히 규명되어 있지

는 않지만, 감속력은 신장의 열이나 과 같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속력은 갈비 와 척추

주변 구조물에 신장의 충돌을 일으켜 신장실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1,12. 환

자의 기 실험실검사 시 기타의 염증성 질환

련 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 구 수치가

109,000 /mm3로 뚜렷한 증가소견을 보 다는 은

이 같은 조직 의 외상으로 인한 미세염증

의 가능성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단에서와 같은 감별진단의 과정과 함께 본 증례

의 소견이 AMH 이외 기타 소변검사 소견에서 별

도의 이상이 없었다는 을 감안하여 최종 으로

환자를 미국 외상외과학회 기 신장손상분류(renal

trauma classification) 상 타박상에 의한 신장손상

Grade I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13. 이에 따라 자들

은 본 증례에서의 AMH의 원인을 경도의 신장외

상과 련된 것으로 보고, 신속한 개선경과를 이끌

어내기 하여 별도의 한약물 투약을 시행하기로

하 다.

본 연구에서 투약 처방으로 선정한 령탕(Zhu

Ling Tang)은 뇨를 비롯한 비뇨기계 신장 질

환 련 소견에 하여 지속 인 사용례가 보고되

어온 약물이다. 컨 , 36명의 환자를 상으로 한

후향 연구에서는 령탕이 소아의 만성 활동성

신염에서 91.6%의 유효율을 보 다고 보고하 다14.

한, 령탕은 재발성 요로감염의 기존약물인

nitrofurantoin과의 병용 투약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보고되었다15. 령탕을 구성하는 개별약재에 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령(Polyporus umbellatus)

은 방 암 동물모델에서 항종양 효과 기존치료

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16, 복령

(Wolfiporia extensa)은 기존 항암제로 신증후군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조군들에 비하여 유의한

치료효과가 보고되었다17.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

약 조제 시 실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령탕의 구

성 약재 활석(Talcum)을 석고(Gypsum)로

체하 다. 활석은 COX-2를 억제하고 iNOS를 감소

시켜 방 의 부종 완화 염증성 침윤세포의 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8, 석고

는 요단백 배출량 감소, 사구체 세뇨 의 조직

학 변화의 억제 등을 통한 신기능 회복 효과가

보고되었다19,20. 활석과 석고는 비뇨기계 신장

질환에 유의미한 효능을 지닌다는 공통 을 갖추

고 있으므로, 령탕 구성 약재의 변동이 있었던

본 증례에서도 AMH에 해 뚜렷한 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 미루어볼 때, 본 증례에서

한약 투약 후의 AMH 소견의 신속한 개선 경과

는 령탕이라는 한약 처방의 효과와 유의미한 상

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증례보고는 여러 한계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증례에 한 보고에 불과하므로 재

의 효과에 한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특히, 교통사고 이후의 신장손상 발생의 확률과 이

로 인한 AMH의 발병률 등에 해서 지 까지 국

내에서 구체 으로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의 추정진단이 재 가능한 것인지에

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제도 인 한계와 련된 실무상의 어려움으

로 비뇨기계 신장의 외상 평가를 한 상 검

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마

지막으로, 후향 보고라는 설계의 특성 상 진료

장에서 기타 증상을 리하기 하여 용하던

다양한 재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 다는

은 한계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한계 들에 해서

는 향후 확 된 설계의 증례군 연구 향 설

계의 찰연구 등을 통하여 보완해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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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증례는 여러 한계 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이후 경도의 신장외상과 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AMH의 발생 가능성을 찰하고, 이를 한약의 투

약으로 단기간에 증상 개선경과를 이끌어냈다는

에서 가치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증례

에 한 보고에 불과하므로 련 진단이 교통사고

환자에서 얼마나 자주 확인될 수 있는지에 한

후속 찰연구를 기획하여 진행 이다. 재와

련해서도 유사한 소견에 하여 재 가능한 효과

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한 더 큰 규모의 임상연

구를 지속 으로 진행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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